
대체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저질 브로맨스의 끝은 어디입니까.

김 후보가 전 목사의 자금줄을 자처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. 2019년 

김 후보는 “고영주,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, 권영해 국방부 장관 등 300여 명이 

모인 송년 모임에 다녀왔다”면서 극우집회 자금과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.

당시 김 후보는 극우집회에 참석해 “만장일치로 우리는 모두 전광훈을 밀 수 

밖에 없다, 돈 있는 것은 전부 모아 전광훈 목사 다 드리자 결정했다”라고 선

동했습니다.

이어 “매 주마다 무대 이승만 광장에 설치하고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대겠느

냐”며 “우리가 있는 거 다 몰아서 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”라고 구체적 용처

까지 덧붙였습니다.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“돈 있는 거는 다 긁어다가 전광훈 

목사님 헌금통에 다 집어넣자 결의했다”고도 밝혔습니다.

김 후보가 전 목사의 극우집회 자금 마련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했음을 자백한 

것입니다.

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전 목사는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. 당장 2020년 코로나19

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강행된 광화문 집회는 온 국민의 눈총을 받았습니다. 광

화문에 온 사람들에게 “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”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

전파했고,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.

전 목사는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“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라”는 기도를 

받았다며 김 후보를 찾아갔던 인물입니다. 전 목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야인이 

된 후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찾아가 전 목사를 만났습니다.

결국 김 후보는 정치적으로 쇠락한 시점에서 자신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극우 목

사를 찾았고,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함께 일한 셈입니다. 함께 울기도 하고 

함께 정당도 만들기도 한, 참 나쁜 극우 깐부입니다.

끝 모를 극우 연대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도 큽니다. 진짜 대한민국은 세

상을 나쁘게 물들이는 극우 연대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. 

전광훈 목사에게 자금댔다는, 극우깐부 김문수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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